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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주

● 일리노이 공대 디자인스쿨 졸업 ● 구글 수석디자이너 ● 구글 ‘올해의 디자이너상’ 수상(2020)

오늘의 내가 완벽할 리 없다.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제의 나 역시 

볼품없다. 일주일 전의 나도 그렇고, 1년 전 나도 그렇다. 그런데 그 모

자란 듯한 내가, 하루를 살아 내고 일주일을 살아 내고 1년을 살아 낸 

다음, 몇 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다.

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에 머물

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.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일을 

포기하지도 않기를 바란다. 오늘을 살아야 한다. 그 날이 그 날 같고, 

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, 그런 하루하

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나를 만든다. 느려도 괜찮으니 오늘

의 나를 열심히 살아 내길 바란다. 어느 날은 망한 듯하고, 어느 날은 

빗나간 듯하고, 어느 날은 다 포기해 버리고 싶어지더라도, 나를 지켜 

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.

김은주의 <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> 중에서

나밖에 없다


